
 

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리눅스책의 진가를 보다 

  

이 책은 지난 8년동안 꾸준히 업그레이드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

것 같다.  이 책이 8년동안 꾸준히 버전업되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. 이 

책의 저자인 박성수님의 의지와 끈기에 나도 모르게 경건함이 느껴진다.  솔직히 

나는 8년동안 꾸준히 버전되어 온 다른 책들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. 그리고 필자는 

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리눅스 실무를 해오면서 이 책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다고 

한다. 그의 엄청난 의지가 나를 놀라게 했지만 그는 의외로 소탈하고 담담했다. 또

하나 알게된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리눅스책이라고 한다. 이 또

한 이 책의 진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. 내가 이 책의 추천사를 쓰겠다고 마음

먹게 된 것은 박성수님과의 개인적인 인연때문만은 아니다.  그가 쓴 이 책을 누구

에게라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. 이 책은 그만큼 리눅스 실

무관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책이며 8년동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 

글자하나 버릴 것 없이 알찬내용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. 특히 리눅스 백업시

스템을 직접 구축하거나 아파치웹서버에 관한 설명은 가히 놀랄만하다. 내가 이 책

을 읽고 가장 놀란 것은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이 실제 리눅스시스템 관리방법대로 

설명되어있기 때문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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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리눅스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 

  

국내에서 보급되고있는 많은 리눅스책을 보았으나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하기에 이

보다 더 나은 책은 보지 못하였다. 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본인은 이 

책이 국내 리눅스 활성화와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게 되었다. 책

의 모든 내용들이 직접 따라하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제 실무내용들을 예로 들고

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. 실제 현장경험이 전혀없는 학생들에게 이 책은 실무경험

을 대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.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초급자부터 

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를 쌓고자하는 고급사용자까지 모든 리눅스인들에게 꼭 필요

한 서적이라 생각한다. 아울러 이 책이 국내 리눅스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

을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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